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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유역에서 최고 전압 860볼트(V)의 전기충격을 

가할 수 있는 신종 전기뱀장어가 발견됐다.

11일‘서울신문’에  따르면 최근 미국 스미소니언 국립

자연사박물관 연구팀은 신종 전기뱀장어 2종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네이처 커뮤니케

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최신호에 발표했다.

남미가 원산지인 전기뱀장어는 무려 600볼트 이상의 

전압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져 그간 많은 관심을 받아왔

다. 흥미로운 점인 전기뱀장어가‘장어 가문’이 아닌 민

물고기에 속한다는 사실로 지금까지 확인된 종은 단 한 

종(학명·Electrophorus electricus)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연구팀이 아마존 유역에서 수집한 총 

107개의 DNA 샘플을 분석한 결과 2개의 전기뱀장어 

종이 새롭게 확인됐다. 각각의 학명은 E. volai(Electro-

phorus voltai)와 E. vari(Electrophorus varii)로 세 종 모

두 서식지는 달랐다. 특히 이중 E. volai는 전기뱀장어

의 전압 신기록을 새롭게 썼다. 측정된 능력은 860V 정

도였다. 이는 기존에 확인된 전기뱀장어의 전압 기록인 

650V보다 200V 이상 높은 것이다. 　

논문의 수석저자인 C. 데이비드 데 산타나 박사는“전

기뱀장어의 전기만큼이나 충격적인 발견”이라면서“수

백만 년 전 공유된 조상으로부터 지역적 환경에 맞게 

각각 진화해온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E. 

volai의 경우 모든 동물의 생체전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록”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연구팀은 아직 자연에 인류가 알지 못하는 많은 

동식물이 살고있을 것이라는 것에 주목했다. 산타나 박

사는“지난 50여년 동안 아마존 열대우림에 대한 인간

의 악영향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곳에서 전기뱀

전기뱀장어 신종 발견
역대 최강 860볼트 전기 발생

장어 같은 신종을 발견하고 있다.”면서“이는 아마존과 

같은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전기뱀장어는 모양은 뱀장어와 비슷하며 길이는 

2~2.5m 정도로, 유전자를 해독한 결과 골격근이라는 

독특한 기관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뱀장어는 전기로 물 속에 있는 물체를 탐지하고, 

다른 전기뱀장어에게 신호를 보내며 먹이를 기절시킨

다. 몸 양쪽에 있는 세 쌍의 발전기관에서 전기를 발생시

킨다. 그 중 가장 큰 발전 기관 한 쌍은 길이가 거의 몸길

이와 비슷하며 그 아래에 작은 발전 기관 두 쌍이 있다. 

각 발전 기관은 근육세포가 변해서 된 전극판이 몇 천 

개나 모인 것이다. 먹이를 잡거나 방향을 찾을 때 또는 

자기방어 등 다양한 이유로 전류를 이용한‘충격 전략’

을 활용한다. 때때로 수면에 나와서 공기를 마시는데, 15

분 이상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죽는다

최근 전기세포의 원리를 전기 발전에 응용하려는 연

구가 진행중이다.

▲ 아마존 유역에서 발견된 신종 전기뱀장어. 최고 전압 860V의 전기 충격

을 가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확인된 기록보다 200V 이상 높은 것이다. 


